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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팡풀필먼트서비스, 건강 모니터링 강화 및 냉방시설 확충
얼음물 200만개 이상 준비에 추가 휴게시간 제공 등 폭염 대비 만전

2022. 6. 23. 서울 — 올여름에도 쿠팡풀필먼트서비스(이하 CFS)가 무더위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.

쿠팡 자회사로 풀필먼트서비스 전문기업인 CFS는 혹서기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‘무더위’ 예방 활동을 펼친다고 23일 밝혔
다.

정부의 열사병 예방 수칙에 맞춰 각 물류센터 관리자들이 전담팀을 구성해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. 예방 활동은 현장 근무
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체크 목록을 강화해 운영한다. 물류센터 근무자들의 마음건강 관리를 위한 전
문심리상담센터 ‘쿠레스트’도 확대 시행한다.

CFS는 각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과 에어서큘레이터, 선풍기 등 냉방 기기들을 꾸준히 확충해가고 있다. 여름
철에는 근무자 누구나 언제든 음용이 가능한 얼음물을 상비해두고 있으며 휴게시간에 아이스크림도 제공한다. 올해 예상하는 얼음
물 준비량은 200만개 이상이다. 이에 더해 CFS는 폭염 상황에 따라 유급 휴게시간도 추가로 제공한다.

CFS 관계자는 “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”이라며 “실행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적극 검토, 적
용해 근무자들의 혹서기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쿠팡은 2020년 초부터 올초까지 직원안전과 건강관리에 약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한 바 있다. 쿠팡은 지난해 배송기사 및 물류센
터 직원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 업계 최초의 유급 건강 증진 프로그램인 ‘쿠팡케어’를 도입해 글로벌 수준의 직원 건강관리 체계를
갖췄다. 지난 9월부터는 전 사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‘쿠팡케어센터’도 운영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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